
g2590004 

오차대에서의 1년 

 

계명대학교 

박민주 

 

 4월은 다른 생각을 할 틈조차 없을 만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다. 5월이 되자 예상보다 

우울한 기분이 자주 찾아왔고, 스스로도 그 변화가 낯설었다. 그러다 6월이 되어서야 이 

생활이 조금씩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7월에는 마침내 ‘이제는 정말 이곳에 

정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은 아마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1년 동안 머무를 계획이고 회화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일본의 서클 활동에 

참여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언어는 교실 밖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다도부에 이끌어 준 한국인 친구, 외국인인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준 다도부와 

성극부,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대에 서서 노래할 기회를 준 경음부까지, 이 모든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어떤 수업을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감사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수업을 빠졌지만, 니시자카 선생님의 ‘제2언어 교수법 연습 I’ 

수업만큼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이 수업을 통해 일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일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수업은 단순히 재미있었고, 어느새 즐기며 배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국제과 직원분들과 기숙사 관리인분들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제멋대로 행동해 곤란을 드리기도 했음에도 늘 배려해 주신 담당 교수님께는 특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 항상 상냥하게 대해 주신 카토 선생님을 비롯해 유학생 대상 수업을 

맡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국적을 불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 준 

친구들까지, 모두를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 1년의 유학 생활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